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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rway in a Nutshell
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

여행

바이킹 부인 아줌마랑 아쿠아비

트 대화를 나누는 동안 시장기를 

더 이상 참을 수 없어졌다. 펼쳐 놓

은 메뉴에 가득한 음식 사진으로 

자꾸 눈길을 주자 그녀가 웃으며 

말한다.“메뉴 한 번 살펴보시고 주

문하세요.” 

두꺼운 메뉴에는 번호를 매긴 음

식들의 사진이 가득 하고, 각 나라 언어로 완벽히 번역

된 페이지가 따라 나온다. 중국어, 일본어 메뉴가 나오고 

더 넘기니 한국어 페이지도 있었다. 음식 사진의 대부분

은 생선 및 각종 해산물을 굽거나 찌는 방식으로 간단하

게 요리한 것이다. 특별히 노르웨이 스타일로 보이는 색

다른 요리는 없었다. 관광객 중 아시아 인이 많은지 일본 

사시미, 스시와 중국 요리까지 있다. 한국식 요리는 없다. 

한국 요리라면 이 모든 해산물이 회가 되고 결국에는 매

운탕이 될 터인데 노르웨이까지 와서 매운탕을 찾는 사

람은 없겠지. 

음식 나오기 전에 빨리 먹으려고 우선 생선 수프를 시켰

다. 배가 많이 고프다고 하니 금방 갖다 주었다. 뜨겁지는 

않고 따뜻한 정도의 수프였다. 말린 대구로 만들었다는

데 클램 차우더(Clam Chowder) 같은 맛이지만 훨씬 가볍

고 생선 맛이 풍부했다. 식사는 기본 접시(Standard Plate)

라고 부르는 해산물 접시를 주문했다. 복잡하게 요리한 

음식보다 자연 그대로의 노르웨이 해산물 맛을 보고 싶

어 일부러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을 주문했다.

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아쿠아비트를 조금씩 마시면서 

주위를 둘러 보았다. 빈속에 강한 술이 들어가니 취기가 

올라오면서 몸 전체를 깊은 곳에서부터 데우는 느낌이었

다. 그동안 내 앞 테이블에는 중국인 젊은이들 4명이 와

서 앉았다. 아까 그 중국어 하는 직원이 나와서 주문을 받

9.  베르겐 해산물 접시

는다. 뭔지 모르지만 잔뜩 시키는 것 

같았다.  

  내가 주문한 기본 해산물 접시가 나

왔다. 빨갛고 투명한 훈제 연어 약간, 

랍스터 약간, 킹 크랩 아주 조금, 찐 새

우 아주 많이, 그리고 적당한 양의 샐

러드와 레몬 한 조각으로 구성되었다. 

마늘 마요네즈를 곁들인 빵이 함께 나

왔다. 앞서 생선 수프를 먹었지만 아직도 허기가 져서 나

오자마자 마구 먹기 시작했다. 싱싱하고 깨끗하고 맛있었

다. 하지만 아쉽게도 연어는 두세 입 먹으니 없어졌고, 랍

스터는 달랑 집게 하나, 킹 크랩은 딱 한 쪽, 그리고 나머지

는 붉은 새우만 잔뜩 나왔다. 쪄서 차갑게 식힌 새우는 달

고 맛있었지만 양이 너무 많았고 까기도 귀찮았다. 

앞쪽 중국 젊은이들 테이블을 살펴 보았다. 내가 주문한 

기본 접시 하나를 우선 애피타이저로 먹고, 킹 크랩 통째

로 한 마리, 맛있는 냄새와 김이 무럭무럭 피어 오르는 중

국 스타일 연어 요리, 생선 구이, 새우 요리 등이 한 상 가

득이다. 떠들썩하게 중국 요리를 마음껏 먹고 있는 그들

을 보니 잠시 베르겐이 아니라 상하이나 베이징의 해산

물 요리 레스토랑에 와 있는 듯했다. 내가 상상했던 베르

겐 어시장의 모습이나 분위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지

만 그것이 중국 관광객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베르겐 관

광의 현장일 수도 있었다.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해

외로 놀러 나오는 거대한 중국은 북유럽 관광 사업의 무

한한 보고임에 틀림없다. 

나는 아쿠아비트를 마저 마시고 해산물 접시를 깨끗이 

비우면서, 내일 여기 또 와서 이번에는 좋아하는 연어와 

킹 크랩만 먹어야지 하고 야무지게 생각했다. 해양 수산 

국가 노르웨이에 왔으니 좋아하는 해산물을 실컷 먹는 

것이 당연하다. 


